
소리 기도 (염경 기도) I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 속으로 하는 말이나 또는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열성에 달린 것입니다.” 

 

소리 기도(염경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스승이 침묵 

중에 하시는 기도에 마음이 끌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리내어 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전례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복음서들은, 환희에 차서 성부를 찬양하신 것을  

비롯해서, 게쎄마니에서 비탄에 젖으시기까지, 개인 기도를 소리 높여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내적 기도에 감각을 결합하려는 욕구는, 우리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의 청원에 가능한 모든 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몸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욕구는 하느님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하느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곧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살아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내적 기도에 몸까지  

결합시키는 외적 표현도 원하신다. 왜냐하면 외적 표현은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완전한 찬미를 이루기 때문이다. 

 

소리 기도(염경 기도)는 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일반 대중의 기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리 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분을 의식하면 할수록, 내적인 것이 된다.  

 

이리하여 소리 기도(염경 기도)는 관상 기도의 최초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